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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말의 속도와 높이가 사람의 성격 지각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디지털 자료를 사용한 피험자간 실험을 설계하

였다. 정안학생과 시각장애학생은 6명의 디지털화된 목소리를 듣고 Big Five 성격특질에 대한 7점 척도 상에서 평가하였다. 연구 1

에서는 각 조건에 5명의 정안학생을 그리고 연구 2에서는 5명의 시각장애학생을 배정하였다. 그 결과, 속도가 외향성, 우호성, 성

실성에 미치는 효과와 높이가 우호성에 미치는 효과는 두 연구에서 동일했지만, 높이가 성실성에 미치는 효과는 상반되었다. 또

한, 연구 2에서만 속도와 높이가 정서안정성 그리고 높이가 지성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지성을 제외한 모든 성격차원에서 이 두 변

인의 상호작용이 있었다. 이는 이 두 변인이 성격 지각에 미치는 영향이 정안인과 시각장애인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at examining effects of vocal rate and pitch on perception of personality traits on the basis of between-subject 

design experiments using digital data. Normally sighted students and blinded ones rated 6 digital voices on 7-point Likert scales 

for Big Five personality traits. Five normally sighted students were assigned to each condition in Study 1 and five blinded 

students were in Study 2. There were effects of vocal rate on extraversion, agreeableness and conscientiousness similar between 

two studies and yet effects of pitch were reversed. Further, only in Study 2 were those effects found: effects of rate and pitch 

on emotional stability, effects of pitch on intelligence, and interactions between rate and pitch on the four personality trait factors 

except for intelligence. The findings suggest that effects of vocal rate and pitch on perception of personality traits may not be 

identical between the normally sighted and the bl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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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말의 부차언어적(paralinguistic) 단서는 그 사람에 대한 인상

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말의 속도(rate), 높이(pitch)

와 같은 단서들은 목소리 소유자의 식별, 정서, 신체적 특성, 목

소리 매력 등 매우 다양한 차원의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1]. 기

존의 연구들은 이러한 단서가 외향성[1], 지배성[2]과 같이 성

격의 일부 특성을 파악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목소리의 이 두 단서가 다양한 측면의 성격을 

지각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한 연구에서는 사람에 대한 첫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들 중 목소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40%정도라고 한다[1]. 목소리 

외에도 첫인상을 결정하는 요소가 다양하지만, 목소리의 비중

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대인관계에서 목소리를 통한 메시지

전달 뿐만 아니라 감성의 전달이 긴밀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1]-[3]. 특히, 목소리를 통해 형성되는 첫인상 중에서 크게 작용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자신감 평가이다. 또한, 대인관계가 

중요하게 부각되는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데 도움이 되는 목소리의 자신감이 어떻게 구성되는

지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1][4]. 하지만, 목소리는 우리가 

가진 감각기관의 오랜 훈련을 통해 사회화 되어 그 기질적 특성

을 판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에, 연구자들은 인간의 시각

적 정보가 차폐된 상황에서 다른 감각 기관의 민감도가 높아진

다는 가정으로 목소리와 인간의 내적 특성을 연결하는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많은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목소리에 대한 지각은 시력에 문제가 없는 사람과 문제를 가

지고 태어난 사람들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연

구에서 시각적 장애를 가지는 것으로 다른 장애를 얻게 될 가능

성이 높다는 고정관념적 가설을 제시하고, 결과적으로 시각장

애인은 정안인에 비해 지각이나 인지에 까지 문제가 있을 수 있

다는 편견을 이끄는 경우가 있다[3]. 그러나 대다수의 연구들은 

이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시각의 상

실이 청각과 같은 감각의 민감성을 증가시켜 지각의 정확성을 

높인다는 것이다[4]. 그렇다면 시각장애인의 이러한 지각의 민

감성이 목소리 소유자의 성격에 대한 지각에는 어떤 영향을 미

칠까? 이 문제를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했다.

Ⅱ. 본  론

2-1 말의 속도와 높이

화자들은 다양한 속도로 말을 하고 목소리의 높이도 다른데, 

이러한 차이가 그들에 대한 인식을 다양한 차원에서 다르게 만

든다. 일찍이 화자의 목소리 특성이 성격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광범위하게 연구했다[5]. 예를 들어, 남녀 화자들이 9개의 특징

적인 목소리를 모사한 다음, 평가자들이 이 목소리를 40개의 성

격 특성에 대해 평가했다. 그 결과, 빠르게 말하는 사람은 느리

게 말하는 사람에 비해 더 활기차고 사교적인 특성을 가진 외향

적인 것으로 지각되었다[5]. 또한 목소리의 높낮이 변화가 큰 

남자는 더 역동적이고, 여성적이며, 예술적인 반면, 여성은 역

동적이고 외향적인 것으로 지각되었다[5].

이후의 연구들은 이러한 발견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미국인들이 지각한 외향적인 사람은 말의 속도가 빠

르고, 목소리가 크며, 어느 수준까지 음의 높이가 높았고, 높이

가 좀 더 광범위하게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 반면, 외향성 

관련 말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한 결과는 일정하지 않다. 한 연구

에서 말의 수나 전체 말한 시간에서 말을 많이 한 사람이 외향

적으로 지각된 반면[6], 다른 연구에서는 외향성이 말의 수와 

상관이 없었다[7].

또 다른 성격 특성의 연구로, 자신이 한 말에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더 크고 빠르게 말하고[8], 빠

르게 말하는 사람은 보통 속도로 말하는 사람보다 더 믿을만한 

것으로 지각된다[9]. 반면, 남성성에 대한 연구에서 발음이 부

정확하고 느리고 높이가 낮고 덜 표현적이고 큰 목소리가 남성

적인 것으로 지각되었으며. 여성의 경우에도 높이가 낮을 때 남

성적인 목소리로 지각되었다[6]. 관련해서, 외향성과 마찬가지

로 지배적인 사람은 목소리가 큰 것으로 지각되었고[2], 목소리

의 높이가 낮은 여성은 높은 여성에 비해 더 지배적으로 지각되

었다[9]. 또한, 음이 높은 목소리는 조용할 때는 따뜻함과 애정

을 드러내고 클 때는 흥분된 것으로 지각되었다[11]. 반면, 음이 

낮고 큰 목소리는 공격성과 지배성과 연관되어 있었다[2]. 

요약하면, 외향적인 사람은 말의 속도가 빠르고 음의 높이도 

높으며 다양하지만, 말의 수에서는 일관적이지 않다. 또한 자신

감과 지배성, 애정에 미치는 속도와 높이의 영향은 서로 달랐

다. 이처럼 말의 속도와 높이가 성격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는 소수이며 주로 외향성이나 그것과 관련될 수 있는 몇몇 

개념에 국한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격특질을 전체적

으로 포괄하는 Big Five(외향성, 우호성, 성실성, 정서안정성, 

지성) 차원에 이 두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12].

2-2 정안인과 시각장애인의 지각적 차이

한편, 정안인의 입장에서 시각장애인의 지각을 다룬 연구는 

시각적 정보의 결여로 인해 있을 수 있는 문제나 결함을 다루어 

왔다. 보통 정안인은 시각장애인이 시감각의 결여로 인지와 지

각의 발달에 심각한 장애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

한 입장을 대표하는 것이 전반적 상실 이론(General-Loss 

Theory)이다[3]. 이 이론의 핵심 아이디어는 시각적 장애를 가

지게 되면 공간에 관한 정보 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감각 

기관의 협응력이 저하되어 도태된다는 내용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입장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이서 비롯되었을 가

능성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실제로 나이든 세대들 그리

고 권위주의적인 사람일수록 이러한 고정관념이 더 강한 것으

로 나타났다[13]. 그러나 최근의 연구는 이러한 생각과 정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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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즉, 시각의 상실이 청각이나 촉각, 후

각, 온감각과 같이 남아 있는 감각의 발달을 촉진함으로써 이러

한 상실에 따른 불리함을 극복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발달 

과정은 감각 통합 가소성(cross-modal plasticity)으로 알려져 있

는데, 이것은 두 개 이상의 감각 시스템의 기능을 통합하기 위

해 뉴런을 적응적으로 재조직화하는 것이다[14]. 이러한 가소

성은 일종의 뉴런의 가소성으로, 종종 질병이나 뇌손상에 따른 

감각 박탈 이후에 나타난다.

지금까지 다수의 경험적인 자료들은 이와 같은 입장을 지지

하고 있다. 시각장애인들이 청각이나 촉각과 같은 나머지 지각 

채널을 통해 자신들만의 지각 기술을 발달시킬 뿐만 아니라, 심

지어 나머지 감각에서는 정안인보다 더 우수하다는 것을 많은 

연구들이 입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정안인에 비해 시각장애인

이 손가락 끝의 예민성이 더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4]. 또한, 음

의 높이에 대한 변별 과제에서도 시각장애인이 더 우수했다

[15].

지금까지 대인지각은 대부분 정안인을 대상으로 연구함으

로써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정서표현에 대한 연구만이 소수 

존재하고 있다. 가령, 시각장애인들은 얼굴표정으로 서로 다른 

정서를 잘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자연적인 상황에서 정서표현

은 정상적이었고 정안인과 유사했다[16]. 최근에 공포, 분노, 놀

람, 혐오 및 유머의 정서적 표현에 대하여 정안인과 시각장애인

을 비교하였다[17]. 그 결과, 정안인에 비해 시각장애인은 유머

를 제외하고 나머지 정서에 대한 표현에서 좀 더 열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각과 관련해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연구는 주로 시

각 이외의 감각의 발달수준이나 얼굴표정을 통한 정서표현 등

에 국한되어 있고, 특정 개인의 목소리를 듣고 그 사람의 성격

을 판단하도록 하는 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시각장애인은 정안인과 지각의 측면에서 여러 

차이가 있는 만큼, 목소리를 통한 성격 지각에서도 정안인과는 

다른 특성을 보일 수 있어 이러한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Ⅲ. 연구 1

3-1 방법

1) 참가자 

서울 소재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정안학생 20명

(남: 10명, 여: 10명)이 연구 1에 참가하였다. 그들의 나이

범위는 13세부터 18세까지이다(M = 16.47, SD = 3.31). 그

들에게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5천원이 주어졌다.

2) 재료와 측정도구

목소리의 자극을 구성하기 위해, 중고등학생 6명(남: 3

명, 여: 3명)은 가치중립적이고 비정서적인 15개의 단문을

평소처럼 읽었으며 이때 걸린 시간은 20~30초였다. 연구자

들은 녹음한 이들의 목소리를 Adobe Premiere Pro CC

2017을 이용하여 2(속도: 느림과 빠름) x 2(높이: 낮음과

높음)의 조건에 따라 조작하였다. 즉, 원본 목소리의 재생

속도를 25% 빠르거나 느리게 하여 속도를 조작하였고, 그

주파수를 25% 높거나 낮게 하여 높이를 조작하였다. 이러

한 목소리 변형을 통해, 40명 각각의 목소리가 6가지 형태

(남/녀 목소리 3개씩)로 가공되어 총 240개의 목소리 샘플

평가 자료를 수집하였다.

40명은 요인설계의 4가지 조건에 동일 비율로 할당되었

다. 즉, 각 조건에는 10(시각장애인 5, 정안인 5명)의 참가

자들이 할당되었으며, 총 목소리 6개를 듣고 각 목소리 소

유자의 성격을 평가하였다. 성격을 측정하기 위해 Big

Five 성격 측정 척도 중 각 하위요인별 2개씩 총 10개의

특질 형용사를 이용하였다[12]. 평가는 7점 양극 척도(예로,

1점: 내향적인, 7점: 외향적인) 상에서 이루어졌다.

3-2 결과

목소리의 속도와 높이가 그 소유자의 성격 지각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2 x 2 참가자 간 요인설계를 고안하였다. 

이때 Big Five 각 하위요인의 값은 그 하위요인에 해당하는 2개

의 성격특질 각각에 대하여 특정 참가자가 6개의 목소리를 평

가한 값들의 전체 평균을 산출하여 이것을 분석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이 평균이 실제 자료의 크기, 즉 6개라는 목

소리의 개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가중치를 주었다[18][19].

분석 결과, 외향성에서 속도의 주효과가 유의미해서, F(1, 

116) = 36.58, p < .001, 참가자들은 말의 속도가 빠를수록 외향

성을 더 낮게 지각했다. 그러나 높이의 주효과, 속도와 높이의 

상호작용은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림 1. 말의 속도와 높이가 외향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

Fig. 1. The effect of vocal rate and pitch on perception of 

extraversion

우호성에서 속도의 주효과가 유의미해서, F(1, 116) = 6.21, p 

< .05, 참가자들은 말의 속도가 빠를수록 우호성을 더 높게 지

각했다. 또한 높이의 주효과도 유의미해서, F(1, 116) = 6.72,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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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높이가 낮을수록 우호성을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속도

와 높이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림 2. 말의 속도와 높이가 우호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

Fig. 2. The effect of vocal rate and pitch on perception of 

agreeableness

  성실성에서 속도의 주효과가 유의미해서, F(1, 116) = 

40.63, p < .001, 참가자들은 말의 속도가 빠를수록 성실성을 더 

높게 지각했다. 또한 높이의 주효과도 유의미해서, F(1, 116) = 

6.57, p < .05, 높이가 낮을수록 성실성을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속도와 높이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림 3. 말의 속도와 높이가 성실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

Fig. 3. The effect of vocal rate and pitch on perception of 

conscientiousness

  Table 1 에서 보듯이, 정서안정성과 지성에서는 말의 속도

와 높이가 어떠한 효과도 미치지 않았다. 그래서 말이 느리거나 

빠른 조건에 상관없이, 그리고 말의 높이가 낮거나 높은 것에 

상관없이 이 두 성격 특성에 대한 지각은 통계적으로 다르지 않

았다.

Rate slow fast

Pitch low high low high

emotional stability 4.43(1.57) 4.42(1.00) 4.38(.32) 4.88(.32)

intelligence 4.26(.70) 4.28(.72) 4.16(.31) 4.39(.61)

표 1. 말의 속도와 높이에 따른 정서적 안정성과 지성의 지각

Table 1. Perception of emotional stability and intellect 

according to vocal rate and pitch

전반적으로 뚜렷한 효과를 보이는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실

제적으로 정안학생들이 목소리를 듣고 타인의 성격적 특성을 

추론하여 판단하는 과정에서 목소리 단서의  효과가 없거나 변

별력이 낮은 수준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목소리 

단서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 정보의 해석수준이 올라갈 수 있다

면 다른 설명이 가능하다. 즉, 목소리 단서를 통해 성격적 특질

을 추론하는데 있어서 단서의 효과가 없다기보다 변별력의 문

제로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감도가 높은 대상자인 맹인들

의 지각효과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4][15]. 

이러한 접근에서 시각장애인의 민감성이 높다는 특성을 반

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구 2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동

일한 절차를 통해 자극을 조작하고, 그 결과를 추론하고자 비

교 연구를 실시하였다.

Ⅳ. 연구 2

4-1 방법

1) 참가자 

서울 및 청주 소재 맹아학교에 다니는 시각장애학생 20

명(남: 12명, 여: 8명)이 연구 2에 참가하였다. 그들의 나이

범위는 13세부터 18세까지이다(M = 17.30, SD = 1.56).

그들에게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5천원이 주어졌다.

2) 재료와 측정도구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2에서도 연구 1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목소리를 동일한 방식으로 조작하였다.

또한 연구 1처럼 4개의 조건 중 각 조건에는 5명의 참가자

들이 할당되었으며, 6개의 목소리 각각에 대한 성격 평가도

동일한 척도 상에서 이루어졌다.

4-2 결과

목소리의 속도와 높이가 그 소유자의 성격 지각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2 x 2 참가자 간 요인설계를

고안하였다. 이때 Big Five 각 하위요인의 값은 연구 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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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방식으로 산출했다.

분석 결과, 외향성에서 속도의 주효과가 유의미해서,

F(1, 116) = 8.49, p < .01, 참가자들은 말의 속도가 빠를수

록 외향성을 더 낮게 지각했다. 높이의 주효과도 유의미해

서, F(1, 116) = 8.46, p < .01, 높이가 높을수록 외향성을

높게 평가했다. 또한 이 두 변인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해서,

F(1, 116) = 16.34, p < .001, 말의 속도가 빠른 경우에 한

해서 말의 높이가 높을 때 외향성을 더 높게 지각했다.

그림 4. 말의 속도와 높이가 외향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

Fig. 4. The effect of vocal rate and pitch on perception of 

extraversion

우호성에서 속도의 주효과가 유의미해서, F(1, 116) =

69.62, p < .001, 참가자들은 말의 속도가 빠를수록 우호성

을 더 높게 지각했다. 또한 높이의 주효과도 유의미해서,

F(1, 116) = 7.13, p < .01, 높이가 낮을수록 우호성을 더

높게 평가했다. 또한 이 두 변인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해서,

F(1, 116) = 11.06, p < .01, 말의 속도가 느린 경우에 한해

서 말의 높이가 낮을 때 우호성을 더 높게 지각했다.

그림 5. 말의 속도와 높이가 우호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

Fig. 5. The effect of vocal rate and pitch on perception of 

agreeableness

성실성에서 속도의 주효과가 유의미해서, F(1, 116) =

72.70, p < .001, 참가자들은 말의 속도가 빠를수록 성실성

을 더 높게 지각했다. 또한 높이의 주효과도 유의미해서,

F(1, 116) = 16.44, p < .001, 높이가 높을수록 성실성을 더

높게 평가했다. 또한 이 두 변인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해서,

F(1, 116) = 43.59, p < .001, 말의 속도가 느린 경우에 한

해서 말의 높이가 높을 때 성실성을 더 높게 지각했다.

그림 6. 말의 속도와 높이가 성실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

Fig. 6. The effect of vocal rate and pitch on perception of 

conscientiousness

정서안정성에서 속도의 주효과가 유의미해서, F(1, 116)

= 10.12, p < .01, 참가자들은 말의 속도가 빠를수록 성실

성을 더 높게 지각했다. 또한 높이의 주효과도 유의미해서,

F(1, 116) = 24.32, p < .001, 높이가 낮을수록 정서안정성

을 더 높게 평가했다. 또한 이 두 변인의 상호작용이 유의

미해서, F(1, 116) = 4.24, p < .05, 말의 속도가 느린 경우

에 말의 높이에 따른 효과가 더 컸다.

그림 7. 말의 속도와 높이가 정서안정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

Fig. 7. The effect of vocal rate and pitch on perception of 

emotional stability

지성에서 속도의 주효과, 속도와 높이의 상호작용은 유

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높이의 주효과가 유의미해서, F(1,

116) = 15.31, p < .001, 높이가 낮을수록 지성을 더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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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했다.

그림 8. 말의 속도와 높이가 지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

Fig. 8. The effect of vocal rate and pitch on perception of 

intelligence

Ⅴ. 결  론

본 연구는 말의 속도와 높이가 Big Five 성격특질의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정안학생과 시각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알아보았

다. 그 결과, 속도가 외향성, 우호성, 성실성에 미치는 효과와 높

이가 우호성에 미치는 효과는 두 연구에서 동일하게 나타났지

만, 높이가 성실성에 미치는 효과는 상반되었다. 또한, 연구 2에

서만 속도와 높이가 정서안정성, 높이가 지성에도 영향을 미쳤

으며, 지성을 제외한 모든 성격차원에서 이 두 변인의 상호작용

이 있었다.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말의 속도가 

느릴 때 외향성을 더 높게 평가했다[1]. 이러한 차이의 한 원인

을 문화적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가령, 미국문화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존중하고 반대로 침묵은 회피나 처벌의 한 수단인 반

면, 일본문화는 조용한 것을 존중한다[20]. 이처럼 이와 같은 문

화적 관습이나 규범이 서로 다른 말의 특성에 대한 지각에 차이

를 가져올 수 있다[21]. 관련해서, 외향성을 구성하는 요인 중 

느린 말과 관련된 요인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이 목소리 지각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면, 남성성은 여성성에 비해 좀 

더 외향적으로 보이기 쉬운데, 남성성과 관련된 지배성이 느린 

목소리일 때 크게 지각됨으로써[6], 느린 목소리를 외향성과 관

련해서 지각하는 경향이 우리 문화에서 더 클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에서 속도가 빠른 목소리가 우호성, 성실성, 그리고 

정서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상적인 목소리의 특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

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몇몇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말의 속도가 빠르고 다양한 높이의 목소리를 이상적이고 매력

적으로 지각한다[22][23]. 따라서 빠른 목소리를 사회적으로 바

람직하게 더 우호적이고, 성실하며, 정서적으로 안정된 것으로 

지각할 수 있다. 또한, 음의 높이가 높은 목소리를 신경증적으

로 지각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낮은 목소리를 정서적인 측면과 

밀접한 우호성과 정서안정성에서 더 높게 지각하는 것은 타당

해 보인다[24]. 음의 높이가 높은 목소리는 인지적인 측면과 관

련성이 높은 성실성이나 지성을 더 높게 지각하게 만든다는 점

은 흥미롭다. 또한, 높이가 성실성에 미치는 효과가 정안학생과 

시각장애학생 간에 차이가 있다는 점도 향후 연구를 통해 더 규

명해 볼 만한 점이다.

정안학생과는 달리 시각장애학생의 경우, 지성을 제외한 나

머지 모든 성격요인에서 말의 속도와 높이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즉, 말이 빠를 때 음의 높이가 높을수록 더 외향적으

로 지각했고, 말이 느릴 때 음의 높이가 낮을수록 더 우호적이

고 정서적으로 더 안정적이며, 느릴 때 음의 높이가 높을수록 

더 성실한 것으로 지각했다. 이러한 결과는 정안학생과는 달리 

시각장애학생들이 목소리를 통해 성격을 지각할 때 속도와 높

이라는 두 요인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다는 것을 함의한다. 본 

연구에서 얻은 또 다른 결과와 함께 이러한 점은 시각장애학생

이 성격의 여러 하위 요인에 대한 반응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인간의 행동은 어느 정도 미주신경체계에서의 연합을 통해 

이루어진다[25]. 즉, 특정 상황에 적합한 식으로 목소리와 특정 

성격 특질이 반복되면서, 이 둘의 연합이 미주신경체계에 연결

될 수 있다[26]. 그래서 목소리를 듣고 성격을 해석하는 것은 모

든 인간의 역량으로 발전할 수 있지만, 시각장애인에 비해 일반

인들에게는 목소리 외의 다른 단서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

에 이러한 연합체계가 덜 발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시각

장애인이 시각적 정보를 획득할 수 없다는 점은 음성적 정보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그에 대한 풍부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여 직

업관에도 반영해야 할 것이다[27][28].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

는 맹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그리고 결핍의 관점이 아닌 상대

적 강화와 관여된 관점을 수립하는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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